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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조건이 건강과 인적자본발달에 미친 영향: 
자연적 실험을 이용한 경제학 연구(1)

이  철  희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에서는 태아기 혹은 아동기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들은 전

쟁, 기근, 전염병 대유행과 같은 자연실험적인 사건을 탐구함으로써 생애초기 환경의 

인과적인 효과(causal effect)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그 경로(mechanism)을 파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관한 근래의 주요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최근 

한국전쟁이나 광주항쟁과 같은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용하여 수행된 연구 결과를 소

개한다.

1. 머리말

아이들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재로 길러내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나 국가

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건강이나 인지능력 같은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의 가파른 증가는 이러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 GDP의 약 8%를 의

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OECD Health Statistics), 가계소득의 약 6%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 본고는 2015년 5월 6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7차 경제학의 최근동향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표

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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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분야의 수많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인적자본형

성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러나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인지능력이 어

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가설

의 대립과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당국자들은 교육 혹은 복지와 관련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분야에서는 태

아기 혹은 아동기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 초기의 건강과 생활여건은 성인기의 건강

과 경제적인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학 분야의 연구결

과들은 중년 이후 각종 퇴행성 질환을 갖게 될 위험이 태아기 및 유아기의 생리학적,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왔다. 

생애초기의 조건(early-life conditions)이 개인의 건강, 인적자본형성, 사회경제적

인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당면하는 핵심적인 과제

는 잠재적인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인과적인 효과(causal 

effect)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 주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출생 시

의 체중을 태아기 경험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데, 출생 시 체중은 유전적인 요인이

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와 같은 관찰되지 않은 요인과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산 시 저체중이 성인기의 여러 가지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태아기 경험의 효과인지, 아니면 출생 시 저체중과 상관되어 있는 관찰되지 않은 요

인의 효과 때문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학에서 

흔히 이용하는 통제된 실험(controlled experiment)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사회과학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 

최근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들은 실험적, 혹은 

준실험적인 역사적 사건을 탐구함으로써 연구자가 관찰하기 어려운 요인들(예컨대 

유전 혹은 가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bias)의 문제를 극복

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특정한 출생 코호트(cohort)가 생애 초기에 무작위로 건강

상의 충격에 노출된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제거하고 특정한 

경험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1918년의 인플루엔자 대

유행, 1944~45년의 네덜란드 기근(Dutch Famine), 대약진운동기 중국의 대기근,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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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의 대지진, 미국의 9·11 테러사건, 허리케인을 비롯한 기후재난 등 다양한 역사적

인 사건이 이러한 연구에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쇼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떠한 인적자본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주된 목적은 최근 이 분야에서 발표된 근래의 주된 연구 성과를 간략하

게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적인 실험의 사례를 이용하여 수행된 경제학 연구에 

서베이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그 동안 주로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되어온 관련 문헌을 요약하고, 제3절에서는 한국전쟁과 1980년 광주항쟁 

등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이용하여 수행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의 의의와 남아있는 과제들을 생각해 본다.

 

2. 해외 사례를 이용한 연구

1990년대를 통해 David Barker와 그 동료들은 태아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중년 이

후 심장질환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가설을 제기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확산시켰다(Barker 1992, 1994). 태아기원설(Fetal-origins hypothesis)로 알려

진 이 가설은 이후 의사들과 역학자들에 의해 널리 받아들여져 유명한 의학교과서에

도 소개되어 있다[Rudolph et al.(2003); Warrell et al.(2005)].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태아기의 영양결핍, 감염, 혹

은 독성물질 노출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출생 시의 저체중(low birth weight)인데, 

이 지표를 이용하여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출생 시 저체중이 성인기의 건강은 

물론 인적자본축적과 사회경제적지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준

다[Currie and Hyson(1999); Behrman and Rosenzweig(2004); Black, Devereux, and 

Salvanes(2007); Currie and Moretti(2007)]. 예컨대 노르웨이의 쌍둥이 자료를 분석한 

Black, Devereux, and Salvanes(2007)의 연구는 출생 시 저체중이 성년기 신장, IQ, 

근로소득, 교육수준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을 발견하였다.

출생 시의 체중을 이용한 연구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고려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의(bias)의 문제이다. 예컨대 출생 시 체중은 유전적

인 요인이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와 같은 관찰되지 않은 요인과 상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산 시 저체중이 성인기의 여러 가지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이 태아기 경험의 효과인지, 아니면 출생 시 저체중과 상관되어 있는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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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요인의 효과 때문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최근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

도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의 연구들은 준실험적인(semi-experimental) 역사적 사건을 

탐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즉 특정한 코호트가 무작위

로 태아기에 건강상의 충격에 노출된 역사적 사건을 연구함으로써 관찰되지 않는 건

강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요인들과 상관되지 않은 순수한 태아기 쇼크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Almond(2006)는 191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독감유행(pandemic influenza)을 자

연적인 실험으로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독감 유행 시에 태아기를 보

낸 코호트는 그 직전이나 직후의 코호트에 비해 교육수준과 소득이 낮았고 신체장애

의 비율이 높았다. Almond and Mazumder(2005)는 “인플루엔자 코호트”가 다른 코호

트에 비해 고령기 건강상의 지표가 유의하게 나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elly(2009)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57년 “아시아 독감”이 태아기를 독감유행시기에 보낸 영국 

코호트의 시험성적을 감소시켰다.

역사적인 기근(famine)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봉

쇄조치에 의해 초래된 1944~45년의 네덜란드 기근(Dutch Famine)은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Roseboom, Meulen, and Ravelli et al.(2001)], 관상동맥 심장질환

의 위험을 높였으며[Roseboom, Meulen, and Ravelli et al.(2001); Bleker et al.(2005)], 

반사회적 성격 형성의 가능성을 높였다[Neugebauer, Hoek, and Susser(1999)]. 1959~ 

1961년의 중국대기근도 자폐증, 여성의 비만, 발육부진 등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했

으며[St. Clair et al.(2005); Luo, Mu, and Zhang(2006); Chen and Zhou(2007)], 문해

능력(literacy), 교육수준, 근로 등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

로 보고되었다[Meng and Qian(2006); Almond et al.(2010)].

태아기에 각종 오염물질에 노출된 사례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Chay and 

Greenstone(2003)은 1970년 대기정화법(Clean Air Act)과 1980년대 초의 불황에 의

해 초래된 외생적인 대기오염의 변이를 이용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의 감소가 유아사

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밝혔다. Isen et al.(2015a)의 최근 연구는 같은 

사례를 이용하여 생애초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30세경의 경제활동과 근로소득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였다. Almond, Edlund, and Palme(2009)는 1986년 체르

노빌 원자로 폭발사고로 인한 스웨덴 태아들의 방사능 노출이 아동기 학력의 저하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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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기나 유아기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이 미친 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법으

로 이루어졌다.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불황기에 태아기를 보낸 신생아들이 

더 나은 건강상태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Ruhm(2000); Dehejia and Lleras-

Muney(2004)], 인도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들의 경우에는 경기악화가 출생결과

를 악화시키고 유아사망률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halotra(2010); Bozzoli 

and Quintana-Domeque(2014)]. 기후의 변화나 자연재해에 의해 외생적으로 초래된 

소득의 감소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Banerjee et al.(2010)은 병충해로 인

해 프랑스 와인생산 급감한 시기에 태어난 아동들의 발육이 부진했음을 발견했고, 

Maccini and Yang(2009)는 인도네시아에서 강수량이 충분했던 시기에 태아기를 보

낸 여성의 건강과 교육수준이 개선되었음을 보였다.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우려를 반영하여 극단적인 기후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

한 연구도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태아기에 허리케인, 폭염 등 악천후에 노출된 경험

이 출생결과를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고[Simeronova(2011); Currie and 

Rosin-Slater(2012)], 미국의 사례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태아기 섭씨 31도 이상의 폭

염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성인기에 유의한 소득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Isen et al.(2015b)].

여성의 임신 중 스트레스도 자녀의 출생결과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모친의 스트레스가 다음 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경로는 호르몬(hormone) 변화인 것으로 파악된다. 동물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

러 연구들은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가 CRH(corticotrophin releasing hormone)이나 

코티솔(cortisol)과 같은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이것은 자녀의 조산, 발달부진, 행동장

애 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Weinstock(2001); Aizer(2009)]. 

그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임신부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예컨대 1940년 5월 독일의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임신

부 스트레스는 자녀의 자폐증 확률을 높인 것으로 보고되었다[Os and Selten(1998)]. 

1967년 소위 6일 전쟁(The Six-Day War)으로 인해 태중에서 모친의 스트레스를 경

험한 이스라엘 남아들은 발달부진과 행동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Meijer(2007)].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임신 중 과도한 

소음에 대한 노출이 사산, 기형, 저체중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Geber(1970); 

Jones and Tauscher(1978); Knipschild et al.(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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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경제학자들은 준 실험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이용하여 임신 중 스트레

스가 자녀의 건강 및 경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Lauderdale 

(2006)의 연구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괴롭힘, 폭력, 차별 등을 경험하게 된 아

랍계 여성들의 자녀들에게 조산 및 저체중 출생의 위험이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Eccleston(2011)의 연구는 태아기에 뉴욕시에서 9·11 테러를 경험했던 아동들의 출

생 시 체중이 낮았고, 임신기간이 짧았으며, 초기 교육성과가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미국에서 임신 중에 허리케인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녀는 난산과 저체중 출

생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Currie and Rossin-Slater(2012)], 2005년 칠레의 지진을 

태아기에 겪은 출생아들은 출생 시 체중이 낮았으며 저체중의 위험이 높았다[Torche 

(2012)]. 

 

3. 한국의 사례를 이용한 연구: 한국전쟁과 광주항쟁

3.1. 한국전쟁 사례를 이용한 연구

Lee(2014a, 2015)는 한국전쟁이 제공해주는 준실험적인(semi-experimental) 연구기

회를 이용하여 태아기에 경험한 피난, 점령, 굶주림, 전투행위 등 전쟁의 충격이 교

육수준이나 직업과 같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와 질병, 장애 등 건강의 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구하였다. 한국전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태아기ㆍ유아

기 전쟁 경험이 가져온 결과를 연구하기에 유용한 자연적 실험의 사례를 제공해 준

다. 첫째, 한국전쟁은 남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미리 대비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외생

적인 충격이었다. 둘째, 전쟁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민간인들이 입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는 전쟁 초기의 약 10개월 동안 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생애 초기에 전

쟁에 직접 노출된 출생코호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셋째, 전쟁 중 전

황의 급변으로 인해 전선이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이동했다. 이러한 사정

으로 인해 대다수의 민간인들이 인민군 점령 하에서 고초, 적 점령지에 대한 미군의 

전략적 공습으로 인한 피해, 피난과정에서의 고생, 피난지에서의 주택 및 식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악조건은 이를 경험한 임신부과 태아의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전

쟁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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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전쟁 중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 

주는 자료는 얻기 어렵다. 이 연구는 해외사례를 출생시기와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쟁으로 인한 건강상의 충격 정도를 식별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국전쟁이 1950년부터 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민간인들이 입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는 전쟁 초기의 약 10개월 동안 주로 발생하였다. 이 시기 동안 전선은 한반도의 

최남단과 최북단을 오가며 매우 빠르게 이동하였고 서울은 네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

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민을 비롯한 많은 남한 시민들이 인민군의 점령 하에서 강제

동원, 고문, 학살 등의 고초를 당했다. 또한 점령지의 민간인들은 인민군의 보급을 차

단하고 전략적인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이루어진 미군의 공습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

를 입기도 했다. 피난민들 역시 공습이나 전투와 같은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에 노출

되었고 피난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심각한 주택 및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

나 1951년 봄 서울이 중공군으로부터 재탈환된 이후에는 전선이 현재의 휴전선을 중

심으로 교착되었고 남한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았다. 전쟁기의 

궁핍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원조와 배급이 전쟁 초기에 비해 체계화됨에 따라서 생

활여건도 전반적으로는 개선되었다.

만약 태아기원설(fetal-origins hypothesis)이 사실이라면 전쟁 초기의 10개월 동안 

태아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 이전 혹은 이후에 태아기를 보낸 사람들에 비해 성인기

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결과가 나빠졌을 것이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악의 

시기에 태아기를 보낸 코호트는 1950년 후반과 1951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포함한다. 

첫 번째 접근방법은 이 출생 코호트의 성인기 건강 및 사회경제적 성과를 그 직전 및 

직후의 코호트의 성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상이한 출생 코호트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따른다. 한 시점

에서의 두 출생 코호트는 연령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초점을 둔 전쟁의 효과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코호트 간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전쟁의 효과를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선행연구[Almond(2006); Almond 

et al.(2010)]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행병이나 기근과 같은 특정한 사

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상이한 코호트 간에 점진적 혹은 연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가

정을 도입하였다. 만약 특정 사건이 지속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태아기에 이 사건을 

겪은 코호트에게만 상이한 영향을 미친 다른 사회경제적, 제도적 요인이 없다면 이 

가정을 도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의 경우에도 앞서 지적했



― 308 ― 經   濟   論   集   第54卷 第1號  學術動向

듯이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고 1950년 후반

과 1951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준 사건이나 제도적 변화는 발견되

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Lee(2014a, 2015)는 아래의 회귀식을 추정하여 1950년이나 

1951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 혹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그것의 (코호트에 따른) 장

기적인 추세에서 유의하게 벗어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1) 
1951

2 3
, 1 2 3

1950
i t i t i i i i

t
h I YOB YOB YOBα β γ γ γ ε

=
= + + + + +∑

위의 회귀식에서 hi는 개인 i의 성인기 건강 혹은 사회경제적 성과의 지표를 나타

내고, It는 t해에 태어난 개인은 1, 그렇지 않은 개인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나

타내며, YOB는 출생연도를 나타낸다. 회귀계수 β는 t해에 태어난 코호트의 성인기 

결과의 지표(예컨대 교육연수)가 코호트에 따른 그 지표의 장기적인 추세로부터 얼

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전쟁이 태아들에게 가져온 충격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1950년 혹은 1951년 출생코호트 더미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더라도 전쟁이 태아기 건강에 미친 효과는 태아기를 보낸 장소

에 따라 크게 달랐을 것이다. 예컨대 전쟁 당시 38도 선에 인접한 중부지방에 거주

했던 임신부들은 남부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임신부들에 비해 더 심각한 전쟁의 피해

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 첫째로 중부지방 거주자들은 전쟁의 발발에 대처할 시

간적인 여유가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의 점령을 피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이들은 인민군 치하에서의 고초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희생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이들은 피난에 성공한 경우에도 피난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먼 길을 이

동해야 했다. 셋째로, 중부지방 북부는 중공군의 개입 때 점령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두 번이나 피난을 나서야 했다. 38선 혹은 부산과 같은 피난지로부터의 거

리가 동일한 경우에도 전투가 더 격렬하게 벌어졌던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

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다.

이용 가능한 마이크로 가운데 어떤 개인의 모친이 전쟁 발발 당시 어디에 거주했

는지를 보고하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어떤 개인이 출생한 시군구는 다음과 같은 이

유 때문에 전쟁발발 당시 그 사람이 태아기를 보낸 장소의 매우 가까운 대리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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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질적인 기술에 따르면 피난민의 상당수가 고향이 

수복되는 즉시 원래 거주지로 돌아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설사 피난지에서 자

녀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원 거주지를 출생지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년과 1951년 출생자 가운데 부산 및 대구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율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 비해 높지 않았던 사실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인구주택 센서스 일

부 연도의 원시자료가 제공해주는 출생 시군구의 정보를 이용하여 지역에 따른 전쟁

피해의 차이를 고려할 수 있다.

출생지에 따른 전쟁피해의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첫째, 남한

을 다음의 네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1) 낙동강 방어

선 아래의 비점령 지역, 2) 남부지방의 점령지역, 3) 중부지방 가운데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지역, 4) 중부지방 가운데 중공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 둘째, 각 시군

구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를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주된 피난지였던 부산까지의 거

리가 멀다는 것은 그만큼 점령의 가능성이 높고 피난의 어려움이 컸다는 것을 의미

한다. 셋째, 각 시군구가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

여 이용하였다. 점령기간이 길었던 지역의 거주자들은 피난을 하지 못한 경우 적 치

하에서의 고초가 더욱 컸을 것이고 피난을 한 경우에는 타지에서의 피난살이를 더 

오래 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한 출생지 별 전쟁의 피해정도(Si로 나타냄)와 1950년 혹은 1951년 출

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Ii로 나타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중차분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3.2)       2 3
1 2 3 1 2 3( )i i i i i i i i i ih I I S S YOB YOB YOB Xα β β β γ γ γ δ ε= + + × + + + + + +

이 회귀식에서 YOB는 출생연도, X는 건강의 지표 h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만약 전쟁 초기에 태아기를 보낸 코호트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장

기적인 코호트 추세보다 낮고 이것이 전쟁의 효과에 의한 것이라면 회귀계수 β2는 유

의한 음수로 추정될 것이다. 즉 태아기에 전쟁의 피해에 노출된 효과는 그 전쟁의 피

해가 컸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Lee(2014a)의 연구결과는 민간인에 대한 전쟁의 충격이 가장 심했던 전쟁초기 10

개월 동안 태아기를 보낸 사람들이 다른 출생 코호트에 비해 성인기 교육수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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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배우자 교육수준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중부지방에

서 출생한 남성들의 경우 1951년생은 인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교육연수가 0.43년 더 

낮았고, 전문직에 고용되어 있을 확률이 4.9% 더 낮았으며,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

률이 4.7% 높았다. 이중차분 회귀분석결과는 이와 같은 1951년생 코호트 효과가 전

쟁으로 인해 태아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Lee(2015)의 분석결과는 태아기 한국전쟁 경험은 고령기의 건강에도 유의하게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 초기 10개월 동안 태아기를 보낸 사

람들은 50대 말(2010년) 인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를 겪을 확

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예컨대 중부지방에서 출생한 남성들의 경우 1951년생은 인

근 출생코호트에 비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약 0.8% 포인트(평균의 

18%) 높았고, 인지적인 장애를 겪고 있을 확률이 약 0.9% 포인트(평균의 약 19%) 높

았다.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1951년생 코호트 효과가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가 컸던 중부지방 출생자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상에서 소개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중년기까지 생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에 기인하는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전

쟁이 격렬했던 시기에 태아였던 출생코호트는 모친의 임신, 출생까지 생존, 태아기, 

유아기 및 성인기의 생존 등에 있어서 다른 코호트와 상이하게 선택될 수 있다. 선행

연구 및 이론적인 검토에 따르면 더 어려운 시기에 태아기를 보낸 코호트는 다른 코

호트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생존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편의의 방향은 태아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선택편의가 없었을 경우 태아기 건강에 

대한 충격은 데이터에 의해 드러나는 것보다 더 강한 부정적 효과를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Lee(2014a, 2015)는 데이터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편의의 방향과 정

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1951년생이 1960년 시점에서 조사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2006년 시점에서 회고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인

근 코호트와 다르지 않았다. 이는 1951년생이 출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선택되지

(negatively selected)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960년부터 2000년 사이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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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특히 여성)의 사망률이 인근 출생코호트의 사망률보다 높았다. 건강이 상대적

으로 나쁜 개인이 더 일찍 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0년경 1951년생은 인근 출

생코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부정적인 1951년 출생코호트 효과를 인구선택에 의해 설명하기 어렵

다는 것을 알려준다.

3.2. 1980년 광주항쟁 사례를 이용한 연구

Lee(2014b)는 1980년 광주항쟁의 사례를 이용하여 임신부 스트레스가 다음 세대

의 건강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임신부 스트레스의 인과적인 영향을 뚜렷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의 발생이 외생적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무작위로 결정된 사례를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항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준실험적인 사례를 제공해준다.

첫째, 1980년의 광주항쟁은 광주시민들이 미리 예견하지 못했던 외생적 충격이었

으며 광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신군부

에 의한 폭력적인 민주화운동 진압계획은 그것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 대중에게 알

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광주항쟁 기간 동안 광주시로 통하는 모든 교통로가 차단되

었기 때문에 계엄군과 시민들의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시 밖

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1980년 5월에 광주에 있었던 임신부들 

모두가 광주항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는 데 큰 무리

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광주항쟁이 태아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발견된다면 이는 임신부가 겪

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항쟁이 매우 폭력적인 

사태이기는 했지만 절대 다수의 시민은 신체적인 손상을 입지 않았다. 계엄군의 폭

력이 주로 청장년 남성에게 집중되었으므로 임신부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더욱 적었

을 것이다. 방송국이나 경찰서와 같은 일부 공공건물이 불타거나 파괴되기는 했지만 

재산상의 파괴는 미미했고 광주항쟁 기간 동안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전기, 

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도 중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쟁, 지진, 태풍 등의 사례에 

비해 임신부가 겪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뚜렷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능

하다.

마지막으로 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열흘 동안 광주시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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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물론 5월 27일 이후에도 광주항쟁의 후유

증은 계속되었겠지만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도시의 일상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시위가 있었지만 극도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를 줄만큼의 폭력적인 사태를 경험한 곳은 광주밖에는 없었다. 이러한 사건의 특성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는지를 비교적 정

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광주항쟁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임신한 여성과 태

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설에 기초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광주항쟁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용한 데이터 가운데 성인기의 건강 및 사

회경제적인 지위와 광주항쟁 중의 경험을 모두 제공해 주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출생시기와 출생지를 

이용한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광주항쟁은 1980년 5월 18일에 시작되어 5월 27일 종료된 사건이다. 따라서 광주

항쟁이 발생한 열흘 동안 광주시 내에 있었던 임신부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아

기에 모친의 임신 중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용한 데이터로

부터 광주항쟁 중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의 분석에서는 광

주항쟁 직후 9개월 동안 (보다 구체적으로 1980년 6월 1일과 1981년 2월 28일 사이) 

광주에서 출생한 개인들을 실험군(treatment group)에 포함하였다. 광주항쟁 기간을 

광주에서 보낸 임신부가 다른 곳에서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타 지역에서 이 기

간을 보내고 광주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완전

하지는 않지만 임신부의 지리적 이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한 편이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이렇게 생성한 광주출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Si로 나타냄)와 모친

의 1980년 6월~1981년 2월 출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Ii로 나타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3.3)     2 3
1 2 3 1 2 3( )i i i i i i i i i iy I I S S YOB YOB YOB Xα β β β γ γ γ δ ε= + + × + + + + + +

이 회귀식에서 종속변수 y는 출생아의 출생결과에 관한 변수를, Si는 모친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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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Ii는 모친의 1980년 6월~1981년 2월 출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YOB는 출생연도를, X는 출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나타낸다.  

2000년과 200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는 모

친의 태아기 광주항쟁 경험이 자녀의 출생결과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보여준다. 본인은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모친이 광주항쟁 기간 중 태아기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 출생아들(이하 광주항쟁 출생아)은 다른 출생아들에 비해 출생 시 체

중(birth weight)이 약 56그램 낮았고, 출생 시 저체중(low birth weight)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광주항쟁 출생아들은 다른 출생아들에 비해 임신기간이 유의

하게 짧았으며 조산(임신 37주 이전 출산)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통제해도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모친의 태아기 광주항쟁 경험이 자녀의 출생결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모친이 

임신 중기 때 광주항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모친의 임신 중기(2주기: second trimester)에 광주항쟁의 경험한 출생아들은 

그렇지 않은 출생아들에 비해 출생 시 체중이 100그램 이상 낮았다. 임신기간, 저체

중 출생 및 조산의 확률에 미친 영향 역시 임신 중기 노출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났

다. 또한 출생아의 성별을 구분하는 경우 모친의 태아기 광주항쟁 경험이 자녀의 출

생결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딸보다는 아들에게서 더 강하게 관찰되었다.

이 연구는 표본의 성격과 모형을 변화시키며 이상의 회귀분석결과가 강건한지를 

검증하였다. 우선 1975~1985년 사이 출생한 모친들만을 포함한 분석을 수행했으며 

또한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광주)에서 태어난 모친들만을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기본적인 회귀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친의 출생 월 더미를 추가하여 계절성을 통제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광주 인근의 군에서 출생한 모친들을 광주항쟁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모친의 태아기 광주항쟁 경험이 자녀의 출생성과에 미친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가 인구선택(population selection)에 의한 편의(bias)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첫째, 2000년 센서스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

분 회귀분석을 통해 1980년 무렵 광주에서 출생한 여성 가운데 2000년까지 광주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2000년까지 광주를 떠난 사람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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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였다. 둘째, 역시 2000년 센서스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한 이중차분 회귀분

석을 통해 1980년 무렵 광주에서 출생한 여성 가운데 2000년까지 결혼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낮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이 연구의 주된 결과가 인구이동

이나 혼인에 있어서의 인구선택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4. 맺음말

태아기와 아동기의 경험이 생애를 통한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특히 경제학자들을 중심으

로 진행된 자연적인 실험을 이용한 연구는 인과적인 효과에 대한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공해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생애초기의 환경이 건

강과 인적자본발달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는 정책적으로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 예컨

대 생애초기에 손상된 건강이 일생에 걸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추정함으로써 건강개선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개입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건강의 개선 및 인

적자본발달을 위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

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또한 어느 연령(태아기 대 

아동기, 각 임신단계 등)이 건강 혹은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시기인

지, 또 생애초기 부정적인 충격의 장기적 효과가 어떤 인적특성이나 개입(성별, 부모

의 교육수준과 소득, 모친의 경제활동 등)에 의해 증폭되거나 혹은 감소하는지를 밝

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증거는 인적자본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적 개입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이 분야에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해결

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사례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

가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충분히 연

구되지 않은 환경적 요인들이 남아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기근, 질병, 오염의 영

향에 집중되었는데 태아기 및 아동기의 경험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폭력에 대한 노출, 갑작스러운 영양공급의 개선, 급격

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경험 등과 같은 특정한 종류의 충격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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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한국은 인구의 다수가 전쟁이나 폭력적인 사건에 노출되었고, 

압축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었으며, 급격한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한

국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과 인적자본 형성에 미친 효과

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생애 초기의 조건이 성인기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시

기 및 국가 간에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태아기의 부정

적인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생후의 건강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 의존한다. 예컨대 출생 이후 아동의 영양,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개입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태아기에 입은 건강의 손상이 어느 정도 치유될 수 있다. 따라

서 생애 초기의 조건과 이후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간의 관계는 소득수준, 의료의 질, 

교육제도,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시기 혹은 국가 간에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

측된다. 또한 문화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규범도 아동의 건강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예컨대 어떤 사회에서는 부모가 건강이 나쁜 자

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자녀 간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자

녀에 대한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반대의 투자행위를 할 수 있다. 생애초기

에 경험한 충격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전자의 경우 약화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증폭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중국대기근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이나 유

럽의 역사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생애초기 조건이 건강과 인적자본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 볼 때 한국의 자연실험적인 사례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적

지 않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매우 급격한 경

제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현재 중년 및 고령인구들은 출생 코호트별

로 매우 다른 환경적 여건에서 태아기 및 유아기를 보냈다. 이러한 한국의 특징은 매

우 유용한 자연실험의 조건을 제공해준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연구가 집중되었던 

서구와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생애초기 조건의 

장기적 영향이 제도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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